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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적과잇단대결…베테랑들깨어나라
들쑥날쑥한타격발목

두산 NC와6연전

방망이살아나야재도약

터너-유희관대결도눈길

터너

베테랑들의 방망이에 호랑이 군단의

성적이달렸다.

KIA타이거즈가강적들을상대로승률

높이기에 나선다. 주중 홈에서 두산 베어

스를상대하는KIA는주말에는NC 다이

노스와원정3연전을치른다.

두산은선두SK와이번스를1경기차로

쫓고있는 우승후보 . 새안방에서새사

령탑으로2019시즌을맞은NC역시공동

3위다.

KIA는 지난주 투고타저의흐름속에

서 3승 3패로제자리걸음을하면서 9위에

머물고있다.

올시즌상대전적에서도KIA가열세를

보인다. 두산에는 5패를당하면서겨우 1

승을 챙겼고, NC와의 전적도 2승 3패로

뒤져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 KIA는 투고타

저의흐름을깨야한다.

치열한내부경쟁중인 젊은불펜진은

KIA의든든한전력이다.양현종의부활과

함께 차명진도 두 번째 선발 경기에서 승

리투수가 되는 등 고민 많던 선발진에도

힘이 붙었다. 하지만 들쑥날쑥한 타격은

여전히KIA의발목을잡고있다.

KIA는지난주 6경기에서 14득점을만

드는 데 그쳤다. 두 차례 영봉패도 당했

다.

8연승을노렸던5월28일한화원정에서

선발홍건희는6이닝2실점의패전투수가

됐다.홍건희에이어등판한하준영과전상

현이남은이닝을무실점으로책임졌지만,

4번타자최형우의침묵과함께4안타의빈

타로경기는KIA의0-2패로끝났다.

KIA는이후세경기에서모두승리는챙

겼지만시원한타격은이뤄지지않았다.

5월 29일터너가첫완투승으로 3-1 승

리를 이끌었고, 이후 차명진과 양현종이

선발로나선두경기는모두3-2의박빙의

승부였다.

마무리 문경찬이 1점의 리드를 지키면

서어렵게 3연승을이뤘지만, 6월 1일 다

시한번KIA의득점이중단됐다.

7개의안타와5개의볼넷이기록됐지만

홈에들어온주자는한명도없었다. 8개의

삼진과 함께 KIA는 0-4 영봉패를 당했

고, 7이닝 2실점을기록한윌랜드는패전

투수가됐다.

베테랑들의 들쑥날쑥한 타격에 흐름을

바꿀결정적인한방도아쉽다. KIA는올

시즌 34개의팀홈런으로전체 9위로처져

있다.

홈런30위권에랭크된KIA타자는최형

우가유일하다. 최형우는 8개의홈런으로

공동13위에이름을올렸다.

최형우에 이어 나지완(5개), 한승택

(3개)이 팀 내 홈런 2 3위. 안치홍, 문선

재, 박찬호, 이창진, 터커, 유민상, 신범수

등이홈런2개씩을기록하고있다.

장타를살려야하는 KIA의 타선, 마운

드에서는터너의어깨가무겁다.

최근상승세를탄터너는4일두산유희

관과 맞선다.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빠른

공을가진터너와 느림의대명사유희관

의흥미로운맞대결이다.

터너에게는 첫 두산전 출격이기도 하

다. 8개구단타자들을모두상대해본터너

가 까다로운 두산 타자들과 어떤 대결을

벌일지눈길이쏠린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한 중 일바둑레전드들신안에뜬다

7~12일신안국제시니어바둑대회

서봉수 린하이펑 요다등출전

서봉수 린하이펑 요다노리모토서봉수,린하이펑,조치훈,요다노리모

토

이들은 한중일 바둑 삼국지의 주인공

이다. 이제치열한전장을비켜나여류기

사들과수담을나누기도하지만이들은여

전히살아있는한중일바둑의전설이다.

레전드라는 명사를 남발하는 세태에도

이들은 진정 레전드에 명실상부한 기사

들이다.

3일 신안군과 한국기원에 따르면

2019 1004섬 신안국제시니어바둑대회

가오는 7일부터 12일까지신안군증도에

있는엘도라도리조트에서열린다.

주최국인 한국 6명을 비롯해 일본ㆍ중

국ㆍ대만에서각 3명, 와일드카드 1명 등

50세 이상 16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초

대챔피언을가린다.

한국에서는 서봉수ㆍ유창혁ㆍ양재호 9

단, 다케미야 마사키(武宮正樹)ㆍ고바야

시고이치(小林光一)ㆍ요다노리모토(依

田紀基) 9단(이상일본), 중국의위빈(兪

斌) 9단, 대만 대표로출전하는린하이펑

(林海峰)ㆍ왕리청(王立誠) 9단, 와일드

카드를받은조치훈9단등10명이출전한

다.이들은모두세계대회우승자들이다.

우승후보로는한ㆍ중ㆍ일50대트리오

인 유창혁ㆍ위빈ㆍ요다 노리모토 9단이

꼽힌다. 유창혁 9단은메이저세계대회 6

회 우승의관록을자랑한다. 93년 6회 후

지쓰(富士通)배를 시작으로 96년 3회 응

씨(應氏)배, 99년12회후지쓰배, 2000년

5회삼성화재배등을석권했다.

요다노리모토 9단은 96년초대삼성화

재배우승컵을들어올렸고, 93년과98, 99

년에는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을우승하

며전성기를구가했다.

위빈9단은2000년4회LG배에서우승

했고 97년과 2004년 TV바둑아시아선수

권정상에올랐다.

국제대회성적은유창혁9단이위빈9단

에게 10승 6패, 요다 9단에게 9승 6패로

우세하다.요다9단과위빈9단은1승1패

로호각세다.

서봉수 9단은 90년 2회 동양증권배와

93년 2회 응씨배에서 우승한 백전노장이

다. 우주류로유명한다케미야마사키구

단은88, 89년1ㆍ2회후지쓰배와89∼92

년TV바둑아시아선수권을4연패

했다. 고바야시고이치 9단은 97

년10회후지쓰배에서우승했다.

대만국적이지만일본기원에서

활약중인린하이펑9단은90년3

회 후지쓰배, 왕리청 9단은 98년

2회 LG배와 2000년 2회 춘란배

정상에올랐다.

와일드카드로출전하는조치훈

9단은 91년 4회 후지쓰배와 2003년 8회

삼성화재배에서우승했다.

이번국제시니어바둑대회는 16강 개

인전(토너먼트)과 더불어 3인 단체전도

함께 열린다. 3인 단체전은 16강 개인전

선수중각국1팀씩이출전해풀리그로우

승팀을가린다. 이번대회개인전우승상

금은5000만원, 단체전우승상금은2000

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각 30분에 30초

초읽기3회씩.

한편, 9일오전 10시부터군민바둑대회

와어울림한마당행사도함께열린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순천향림중사격김예슬 시즌3관왕

김예슬

나주봉황기전국사격대회금

세한대김다빈은시즌2관왕

특등사수 김예슬(향림중 3년)이중

학부최고기록을갈아치우며3관왕에올

랐다.

김예슬은지난2일나주국제사격장에

서열린제49회봉황기전국사격대회공

기권총 여중부 개인전에서 573점을 쏘

아금메달을목에걸었다.

이는 종전 대회기록(566점) 보다 7점

많은대회신기록이다.지난5월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자신이작성한시즌최고기

록겸금메달기록(569점)도4점앞섰다.

김예슬은이번대회포함대구시장기

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정상을

차지시즌3관왕에등극했다.

이명숙지도자는 (김)예슬이는침착하

고차분하며현장대

처능력이뛰어난올

해국내여중부최고

의 선수다며 특히

집중력이뛰어나다

고평가했다.

한편, 세한대학

교 김다빈(2년)도

여대부 10m 공기

소총개인전에서금메달을획득,최근대

학연맹기사격대회에이어시즌2관왕에

등극했다.김다빈은여대부10m공기소

총에 출전해 249.7점을 쏴 249점을 쏜

박선민(한국체대)을제쳤다.

김다빈은 원다영, 안주연, 고다혜(이

상 1년)와 함께출전한여대부 10m 공

기소총 단체전에서도 1862점으로 은메

달을목에걸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